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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19.11.27(수) 조간 (온라인 ‘19.11.26(화) 오전 10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퇴행성뇌질환 연구그룹 윤종혁 선임연구원 (053-980-8341, jhyoon@kbri.re.kr)

한국뇌연구원, 아시아 공동 뇌연구 협력 확대키로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과학기술청 등과 국제협력 논의

□ 한국뇌연구원(KBRI, 원장 서판길)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싱가포

르 과학기술청(A*STAR)과 함께 뇌 이해와 응용, 산업화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 서판길 한국뇌연구원장은 아시아 지역의 공동 협력연구 확대 논의를 

위해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에서 열린 

AKC2019* 행사에 참석하였다.

* Asia-Korea Conference of Science&Technology(AKC2019) : 재싱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SG)에서 매년 개최하는 아시아 지역 한인과학자들의 최대 과학학술행사

 ㅇ 본 행사에서 서판길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미래 첨단연구분야인 뇌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에 열릴 AKC2020에서는 “뉴로모듈레

이션(Neuromodulation)”세션을 신설하여 한국뇌연구원이 함께 참가할 

예정임을 알렸다.

* 뉴로모듈레이션(Neuromodulation) : 전기, 자기장과 같은 물리적 방법을 통해 신경

세포의 활성도를 안전하게 조절하는 기술로, 현재 뇌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

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

□ 또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와 리피도믹스(Lipidomics)*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우수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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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생들을 상호 교류하고 매년 KBRI-NUS 연례 워크숍을 개최하여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리피도믹스(Lipidomics) : 세포 지질 대사체를 연구하는 분야

□ 이 밖에도,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과 우수 뇌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 학위과정 공동지도 및 우수 연구인력 교류방안 등 안정적 

연구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 서판길 원장은 “올해 9월 대구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제10차 세계뇌신

경과학총회(IBRO2019)의 성공적 결과를 토대로 국제 협력연구 가속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양한 해외 우수 연구

기관과 소통하면서 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초, 응용연구를 심화하여 

뇌연구 실용화로 국내 뇌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뇌연구 기관으

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 3 -

붙임  사진 자료

▲ 한국뇌연구원 관계자들이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연구팀과 미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KBRI 윤종혁 박사, NUS Amaury Cazenave Gassiot 박사, NUS 오정아 연구원, KBRI 서판길 원

장, NUS Markus Wenk 교수, NUS Sartaj Mir 연구원, KBRI 이찬희 박사)

▲ 서판길 한국뇌연구원장이 싱가포르 마리나배이샌즈 호텔에서 열린 AKC2019 행사 이튿날(22일) 

기조강연(Plenary Lecture)을 연설하고 있다.


